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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인�정서와,�

정서를�전달하는�방식에�집중해�읽어라!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
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
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
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
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
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
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
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
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주제� =� 핵심소재� +� 서술

정서� =� (객관적으로�촉발된)� 감정

첫� 시작은� 묘사로� 시작합니다.� ~가리고,� ~누워,�젊은� 여자가.� 즉� 주

어인�젊은�여자가�묘사의�대상이자�핵심�소재가�되겠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촉발하는� 1연은� 그렇게� 그� 여자에� 대해� 묘사하는데,�

그� 묘사로� 객관적으로� 촉발되는� 감정/정서는� 무엇인가요?� 아마� 찾아

오는�이도�없고,�나비�한�마리도�없으니,�외로움� 같습니다.�

자� 머리로� 읽었으니� 이제는� 가슴으로� 읽어봅시다.� 여자에게서� 나로�

묘사의� 대상이� 바뀝니다.� 나도� 아픔이� 있습니다.� 즉,�특징적으로� 시

적화자는�자신의�아픔을�여자의�아픔과�동일시�하고�있는�것을�확인

할�수�있습니다.�

마지막� 연도� 마찬가지로,� ~내� 건강도~� 라면서,� 그� 여자와,� 나를� 동

일시하며,�둘�다�회복되기를�바라며�정서는�집약되고�있습니다.�

첫�연은�늙은�나무를�만나며�시작합니다.�묵중하게�서�있군요.

두�번째�연에서도� ‘그들’을�만납니다.�이번에는�추워� 보입니다.�

세�번째�연에서도� ‘그들’을�만납니다.�이번에는�외로워� 보입니다.�

네�번째�연에서도� ‘그들’이�나오는데�이번에는�무엇인가�다릅니다.� 놀

랍고,�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습니다.�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한�

모습들이고,�뽑아낼� 수� 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즉� 내� 마음속에� 뿌

리내렸고,� 동일시�되었다고도�볼�수�있습니다.

�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상호텍스트성에� 따라서� 항상� 공통점과� 차

이점이� 있는� 작품을� 출제합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

로�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 묘사로� 시작한� 뒤�동일시,� 하게� 되는� 것

이� 공통� 주제이자� 시상� 전개방식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는� 인물에� 대한� 묘사� 중심으로,�회복에� 대한� 기대와� 바

람을� 가지고� 있고,� 박목월의� 시는�반복/변주되며�나무가� 내� 안에� 뿌

리를�내립니다.�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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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변별력�확보�선지의�특징�

<아!� 다르고�어!� 다르다>

2.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

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아! 와 어!는 다르다... 어는 오답이다.

① 아 ② 아아 ③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④ 아! ⑤ 어 정답은?

(설마�틀린�학생�없죠?�정답은� 5번입니다.)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

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

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

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평가원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아!�

다르고�어!� 다릅니다.� 여자�즉,�사람에�대한�묘사를�했지,�사물에�대

한�묘사를�하지�않았습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

망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주제를� 정리하면,� (가)시는� 1연에� 여자를� 묘사하고,� 2연

에�여자를�나와�동일시하며,� 3연에서�둘� 다� 회복되기를�바라는�것이�

각�연에�집약된�정서/주제�였습니다.�

(나)시의� 1연은� 늙은� 나무가� 묵중하고,� 두� 번째� 연은� 추워� 보이고,�

세� 번째� 연에서는�외로워� 보입니다.� 네� 번째� 연에서는�뽑아낼� 수� 없

는�나무가�되었습니다.� 즉�내�마음속에�뿌리내렸고,� 동일시�되었다고

도�볼�수�있습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

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시의�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변주와� 심화가� 정답

입니다.

역시�주제,� 그것을�전달하는�방식에�관련된�

선지가�정답이었습니다.

강조합니다.

주제인�정서와,�

정서를�전달하는�방식에�집중해�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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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변별력�확보�선지의�특징�

<기준이�명확하다>

1.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

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

① 0.9

② 0.8

③ 0.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④ 1

⑤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

정답은?

객관적이어야만� 하는� 수능� 시험� 출제의� 한계� 때문에,� 수능� 문제에는�

항상�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습니다.� (설마� 틀린� 학생� 없죠?� 정답

은� 5번입니다.)

다시� 한� 번� (가)시의� 주제를� 정리하면,� 1연에� 여자를� 묘사하고,� 2연

에�여자를�나와�동일시하며,� 3연에서�둘� 다� 회복되기를�바라는�것이�

각�연에�집약된�정서/주제�였습니다.�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

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

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주제를� 생각합시다.� 관찰하고� 동일시� 했지,� ‘공유’,� ‘거리� 좁히기’까지�

나아가지�않았습니다.�즉�출제자가�생각한�정서의�기준은� ‘동일시’�까

지이며,� ‘공유’,� ‘거리좁히기’와는�엄밀하게�다릅니다.

기준은�동일시.�그것을�넘는�것은�오답입니다.

20.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
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
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
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
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관찰� =�묘사�맞습니다.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 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여자의�처지�관찰� =�자신과�동일시�맞습니다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꽂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 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 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

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여자�처지�관찰� =>�공감�맞습니다.�동일시라고�볼�수�있습니다.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

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

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동질성� =�동일시�맞습니다.

다시�한� 번� 더� 정리합니다.

주제인�정서와,�

정서를�전달하는�방식에�집중해�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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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9월�평가원�풀어봅시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 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

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

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

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

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

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

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

에 그들은 떼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 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

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

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

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

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

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

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20.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

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

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

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

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 에서 드러나

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

질성을 확인한다.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

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

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

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

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

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

다.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꽂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

자’ 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 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

다.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

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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